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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어든 모든 채무자, 내일부터 원금상환 최대 1년 미뤄진다 조선일보

다음달 1일부터 상환 능력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모든 다중채무자는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아... 상환이 시작되고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

채무조정이 확정됐는데도 조정 신청 전에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었던 점도 개선....

대출 미리받아 규제 피하고…`가족찬스` 꼼수도 매일경제

대출 수요자들은 규제 첫날부터 '구멍'을 찾아....대출을 나눠 받거나 대출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 등 거론....

제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도 걱정... 지난 3분기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9조5391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조8267억원 증가... 

증권사 인수 숨고르는 우리금융, 벤처캐피탈로 눈 돌렸다 이데일리

우리금융지주가 벤처캐피탈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5대 금융지주 중에서 벤처캐피탈을 보유하지 않은 곳은 현재 우리금융이 유일....

벤처캐피탈은 비은행 부문 확충이라는 우리금융의 방향성과도 일치.... 상반기 기준 우리금융의 전체 순이익에서 비은행 부문은 20.9%에 불과....

케이뱅크 3분기 누적 703억원 적자…여신잔액 증가세 뉴시스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 누적으로 703억원의 적자를 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39억원 줄어....

같은 기간 여신잔액은 2조106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7% 증가... 3분기 연체율은 1.22%로 2분기 2.36%대비 1.14%포인트 하락....

순항하는 캐롯손보… `디지털금융` 통했다 디지털타임스

올해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 캐롯손해보험의 매출이 최근 크게 확대....올해 1분기 매출 24억원에서 2분기 65억원, 3분기 191억원까지 성장....

"지난해 출범 당시 직원 수는 30~40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50명이 넘게 채용되는 등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금융당국 IFRS17 시행 대비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 현대경제신문

금융당국이 IFRS17을 대비해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핵심....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보험산업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CEO 징계, 해 넘기나…라임은 2일 퇴출 뉴스1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CEO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해를 넘길 듯....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전·현직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금융당국 '공매도 처벌강화' 본격화…내일 가닥 잡는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허용하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개인투자자들 가운데 일부의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잘 알고 있고, 이에 개인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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